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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개혁방안에 대한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추진

 - 제3회 농정협의회 개최, 농식품부 차관 및 30여개 농업인단체 대표 참석
 - 농협법 개정안 및 개혁 필요성 설명 및 기타 농정현안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목)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3월 11일, 4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을 비롯해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등 30여명의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개혁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간 조합장 간담회(4.16),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정부 입장과 농협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4.22) 경상권(대구, 80여명), (4.24) 충청·전라·제주권(청주, 100여명), 강원·수도권(수원, 
100여명), (참석) 조합장·조합원, 단체, 정부(농업정책관 등), 전문가(추진단 위원) 등

  김종구 차관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과열·정치화,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재정 소요 우려 등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회장의 피선거권 강화 및 선거 공영제 도입,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및 농감위 독립 시 조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번 농협개혁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농협을 다시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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